
10 강  

儿화 현상 

단어의 마지막 음절에 ‘儿’을 붙여 발음을 굴려주는 현상으로 회화에서 많이 씁니다. ‘儿’을 

붙이면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들지요. 발음 기호 마지막 부분에 ‘r’을 써준답니다.  

‘i’ 탈락  

一块儿 yíkuàir 小孩儿 xiǎoháir 盖儿 gàir  

‘n’ 탈락 

后跟儿 hòugēnr  一点儿 yìdiănr 小盘儿 xiǎopánr 

‘ng’ 탈락  

空儿 kòngr  眼镜儿 yǎnjìngr 电影儿 diànyǐngr 

‘r’ 추가 

哪儿 năr 没法儿méifăr 花儿 huār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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